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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1캠프 김태룡 CPF(쿠팡친구)님의 은퇴식

30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기술 장인으로 불리던 남자는 이웃의 권유로 ‘쿠팡친구’라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낯선 업
무에 대한 어려움도 잠시, 잠깐의 적응기를 지나 쿠팡친구로서의 일상을 즐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은퇴식을 맞이합니다. 지난 6월 29일, 대구1캠프에서 최고령으로 은퇴한 김태룡 님의 이야기입니다.

김태룡 님은 건설업에서 30년간 창호 공사를 담당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죠. 하
지만 2019년 하반기 경기 침체로 접어들면서 건설업 상황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공사 수요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럴수록 김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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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당시 50대 중반이었던 김태룡 님은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이고, 좀 더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쿠팡친구로 근무하던 이웃이 김태룡 님에게 쿠팡친구에 도전해 보기를 추천했습니다. ‘쿠팡은 근무 여건과 복지가 좋고,
동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다’고 말이죠.

쿠팡친구로 문을 연 인생의 2막
김태룡 님에게 쿠팡친구라는 도전을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부수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던 건설업
과는 달리, 쿠팡친구는 체계적이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30년간 단련해온 체력만큼은 누구보
다 자신 있었죠.

그렇게 김태룡 님은 2019년 10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구1캠프에 입사해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30년간 해온 일
과는 전혀 다른 분야의 업무였기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도를 확인하고, 정확한 배송지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
지만, 처음에는 이런 업무의 흐름을 숙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캠프 내 동료들의 배려와 친절한 도움 덕분에 업무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업무 중 어려움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를 받는 일이 있어도 문제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가뿐히 털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
니다.

“하루하루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은퇴식이네요.”

그렇게 4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은퇴식을 맞이한 김태룡 님은 당시 대구1캠프에서 최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김
태룡 님에게 약 5년 간 쿠팡친구로 함께할 수 있던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입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즐기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죠.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서는 실제로
하루하루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세대와 함께 일하는 것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런 일상을 하루하루 즐기
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네요.”

30년간 이어온 일을 정리하던 시기에 쿠팡친구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선택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 마무리하
고 은퇴했으니 당분간은 가족과 함께 휴식하려 합니다. 지금도 저는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앞
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쿠팡은 중장년층이 새로운 일터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설업에서는 기술 장인으로, 퇴직 후에는
좋은 동료들과 함께 쿠팡친구로 또 하나의 마침표를 찍은 김태룡 님의 밝은 앞날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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